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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7월 24일(금) ‘협력사 직원 갑질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는 KT그룹사인 KT에스테이트에서 관리하는 경비 사옥관리자에 대해 KT노동조합 조합원이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비하발언 등으로 협력사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KT에스테 이트 노동조합의 강력한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이루어 졌다. ��KT에스테이트 협력사는 앞서 KT노동조합 조합 원이 협력사 직원인 환경미화원과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에게 무시와 겁박을 자행 했다고 주장하며 KT 조합원을 경찰서에 고발 했고, KT에는 갑질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 하는 문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는 자칫 KT조합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그룹사 노동조합간 갈등과 반목, 노동자 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KT노동조합은 즉시 사실여부를 파악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조사대상 � - KT업무지원단 경기지원 1팀 오00, 채00� - KT에스테이트 경기중앙빌딩 사옥관리 담당 �  환경 미화원 및 경비원��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조직처장 최장복� - 조사위원 : 조직기획국장 김인관�              법규국장 정성호





http://www.kt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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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갑질 관련 진상조사위 조사착수�KT에스테이트 노동조합 진상조사 강력요구, 사실여부 파악  










